
 

갤러리 기체는 김미영 작가와 갖는 첫 개인전 ‘Painted Painting’을 12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칠하는 행위인 ’Painted’를 재강조하고 있는 전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붓터치나 물성에 의한 회화의 표면을 부각하는 신작 회화 10여점을 선보인다.  

 

김미영 작가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상황들에서 겪게 되는 경험이나 그에 대한 감각을 

캔버스 위에 올오버의 추상 언어로 풀어놓는데, 각각의 모티브들은 작품의 제목들에서 어느 정도 

감지된다. 또한 작가는 먼저 그처럼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들을 회화로 담아내고 구체화하

기 위해 작업의 일정 조건들로 색 채도나 대비, 붓질이나 물감에 의한 물리적 질감, 속도감, 두께

의 정도 등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방향성 안에서 작가만의 즉흥적인 흐름에 맡겨 화

면을 완성한다. 이를 테면 이는 무대의 성격과 방향을 정하고, 무대에서 다루고 싶은 특정의 모트

브를 선별해 던져놓으면, 그 잡혀진 방향 안에서 유기적으로 극이 완성되는 것과 유사하다. 작가

의 이런 방식은 우연과 즉흥에 의한 역동적인 효과는 증폭시키면서 미적 완성도를 위한 일정의 

균형도 함께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작가의 회화에는 표면적으로 ‘우연성’, ‘즉흥성’이 강하

게 드러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일차적인 작업의 조건을 때에 따라 결을 달리하면서 일정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성’, ‘방향성’ 또한 분명하게 내포돼 있다. 

큰 틀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우선 그 작품이 갖는 조형적 완

성도와 더불어 작가의 작업적 선택과 접근이 미술의 안 또는 밖에서 동시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깊게 연관된다. 여기서 말하는 ‘동시대적 의미’의 핵심은 아마도 

미술의 큰 흐름을 살피고, 그에 따라 작가 고유의 판단과 선택을 지속해 구체화하고 검증함으로

써 설득력을 높여 가는 일과 다르지 않다.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오면, 김미영 작가는 회화사적 맥

락 안에서 특정의 매체, 형식을 선택하고 이를 자신이 설정한 조건 안에서 재맥락화 한다. 그가 

회화의 중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요소는 상당히 분명한데, 바로 회화적 표면, 즉 물성이다. 작가

에게 ‘물성’이란 그 질감, 결에 따라 온도, 속도 등을 가시화함으로써 일정의 감성을 담아내는 것

이다. 더 말할 것 없이 작가의 이런 작업적 선택들은 질감을 강조한 화면을 구축함으로써 회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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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 등등 연상할 수 있는 많은 참조들의 여러 측면에 직간접적으로 닿아있다. 이런 이유로 김미영

의 회화 작업들이 갖는 의미를 잘 판단하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작가가 선택하고 있는 참조

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전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살피는 일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가 갤러리 기체에서 갖는 여섯 번째 개인전 ‘Painted Painting’은 작가에게, 또 그의 작품

을 바라보는 이들 모두에게 본격적인 출발선이다.  

 


